
봉준호 감독 한국영화 새 역사 썼다

아카데미 도전 58년만에 주요부문 후보

“아시아영화 지형도 바꾼 획기적인 사건”

2월10일 어떤 결과 나올지 전세계 주목

‘부재의기억’단편다큐멘터리후보쾌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화사를 새로 썼다.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
상을 포함해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
국영화사 100년을 맞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
금종려상과 함께 역사의 페이지를 새롭게 열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되짚는 이승준 감독의 다큐
멘터리 ‘부재의 기억’도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아
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가 13일 밤 10시18분(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24개 부문 후
보를 발표한 가운데 ‘기생충’이 주요 부문인 작품
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미술
상, 편집상 후보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아카데미상 도전에 나선 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후
보에 이름을 올린 동시에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기생충’에 대한 후보 지명은 사실 일찌감치 예
견돼 왔지만 6개 부문 진출은 기대를 뛰어넘는 결
과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후보 지명은 한국영화 뿐 아니
라 아시아영화의 지형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
이라며 “한국영화가 소수 인종·전문가 중심의 아
트영화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계층과 세대가 소구
하는 글로벌 대중미디어로 진입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분석했다.

실제로 ‘기생충’은 지난해 10월11일 북미 개봉
이후 현지 평단과 언론의 호평 세례를 받아왔다.

전미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을 시작으로 LA비
평가협회 작품상·감독상에 이어 6일에는 한국영
화 최초로 제77회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거
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북미방송영화비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초이스어워드에서 감독
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노아 바
우바흐, 마틴 스코세이지까지 내가 사랑하는 감독
들과 후보에 함께 올라 더 기쁘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기생충’이 2월10일 열리는 아카
데미 시상식에서 몇 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차지할
지 여부로 쏠린다. 최근 아카데미상이 시도하는 변
화가 ‘기생충’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 기대감을 더한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주류인 와스프(앵글로 색슨계
백인)와 유대인 중심에서 차츰 탈피해 다인종·다
문화의 이슈로 시선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비영어
권 영화인 ‘로마’에 감독상을, 2017년 출연진 모두
흑인으로 이뤄진 ‘문라이트’에 작품상을 수여한 사
례가 대표적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작품·감독·각본·국제영화·미술·편집상 ‘6개부문’

대개의 골 세리머니는 격정적이다. 축
구의 승부가 골로 갈리는데, 그 골이 터
졌으니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끓어오르는 감정을 온 몸으로 표출하는

건 자연스럽다. 특히 감정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젊은
선수일수록 더욱 요란할 법하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
언십 조별리그 2차전 이란전(12일)에서 결승골(한국
2-1 승)을 넣은 조규성(22·안양)은 조금 달랐다. 아크
부근에서 터뜨린 그의 왼발 터닝슛은 상대 골키퍼를 꼼
짝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고 정확했다. 그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
이었다. 골을 확인한 뒤 제자리에 서서 그냥 양 팔을 벌
린 채 가볍게 흔든 게 전부였다. 국제대회에서 골 사냥
에 성공한 공격수의 몸짓치고는 너무나 밋밋했다. 하
지만 그 무미건조한 세리머니가 압권이었다. 그의 무
표정한 얼굴에선 당당함이 풍겨 나왔고, 그게 오히려
화제가 됐다.

이날 조규성의 선발은 김학범 감독의 승부수였다.
1차전 중국전에서 1-0으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부
진했다고 판단한 김 감독은 이란전에선 무려 7명을 교
체했다. 그 중 한명이 스트라이커 조규성이다. 그는
1차전 선발 오세훈(상주)과는 스타일이 다르다. 193cm
의 오세훈이 전형적인 타깃형이라면, 185cm의 조규성
은 활동 범위가 넓은 공격수다. 또 전방 압박과 배후 침
투능력이 뛰어나다. 조규성은 이날 벤치의 기대대로
주도권을 확실하게 거머쥐는 환상적인 골로 한국의 조
기 8강행에 힘을 보탰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란전원더골…공중볼·지구력·체력강점
작년 K2서 14골…대학때 공격수로 전환

U-23 축구대표팀의 조규성은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진행
중인 2020 AFC U-23 챔피언십 12일 이란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환상적인 골과 건조한 세리머니로 모두를 열광시켰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꺋김학범의남자꺍조규성
황의조의 길이 보인다

2020년 1월 14일 화요일sportsdonga.com 33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사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생충’이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가운데 앞서 이날
오전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감독상 등을 수상한 봉 감독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산나모니카(미국)｜AP·뉴시스

기생충,한국첫아카데미후보


